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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입법고시 2차 

“유형 변화·예상 외 출제 있었다”

-행정학·재정학·정치학 등에 “까다로웠다” 반응 많아

-챗GPT 등 최근 이슈 다뤄져…7월 14일 합격자 발표

올 입법고시 2차시험은 다수 과목에서 유형 

변화나 예상외 출제 등이 있어 까다로웠다는 

평가를 받았다.

2023년 제39회 입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

난 23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

1층 101호에서 치러졌다. 시험장에서 만난 응

시생들은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행정학, 재

정학, 정치학, 정보체계론 등 과목에서 최근 

경향과 다른 유형과 불의타가 있어 어려웠다

는 의견을 제시했다.

먼저 4일간 이어진 일정의 포문을 연 행정

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‘강사들의 요약서를 

보면 다 있는 내용들이었다. 봤으면 크게 어렵

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

서 넘겼다면 힘들었을 것’이라고 말했다.

응시생 B씨는 생소한 유형으로 공무원의 의

무를 나열해야 하는 문제를 언급했다. 그는 

“법학 과목을 이런 식으로 낸 건 처음 본 것 

같다.”고 전했다.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“1문

은 대체로 무난했던 것 같고, 2문은 최신 판례

가 나왔는데 그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

라 점수가 갈릴 것 같다.”는 의견을 보였다.

〈2023년 제39회 입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3

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 101호

에서 치러졌다. /사진은 26일 4일간의 일정을 모

두 마치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〉

경제학에서는 일부 문제가 최근 경향과 달

랐다는 의견이 있었다. 응시생 D씨는 “최근

에 잘 안 나오던 증명 문제가 나와서 좀 당황

했다. 중위투표자 모형에 관한 1문이 좀 불의

타였는데 정치학 문제인 줄 알았다.”고 설명

했다.

응시생 E씨는 “평이했다. 문제 자체에서 방

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어서 풀 만했다.”는 견

해를 보였고 응시생 F씨는 “2문은 무난했고 

국제경제학 쪽 문제가 있긴 했는데 교재에 있

는 거라서 괜찮았다. 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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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로 풀지 못한 점이 아쉽다.”는 응시 소감을 

나타냈다.

재정학의 경우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의

견이 우세한 가운데 응시생 G씨는 “숫자로 하

는 계산보다 썰을 잘 풀어야 하는 유형이었

다.”는 점을 이번 재정학시험의 특징으로 꼽

았다.

선거제도, 고립주의, 사회계약론 등의 주제

가 다뤄진 정치학의 경우 고립주의에 대한 문

제가 예상외의 출제로 지목됐다. 응시생 H씨

는 ‘다른 건 다들 공부하는 부분인데 트럼프 

정부의 고립주의와 독트린에 대한 문제가 의

외의 출제였다. 개개의 관련된 사건까지는 외

교관후보자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면 공부

하지 않는 부분’이라고 전했다.

응시생 I씨도 “고립주의 문제에서 점수가 

갈릴 것 같다.”며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. 그는 

“외교사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

못 했을 거라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다

른 문제는 익숙한 주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

잘 서술했는지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있을 듯하

다.”고 덧붙였다.

일반행정직의 선택과목인 정보체계론에서

는 챗GPT 등 최근 이슈를 다룬 문제와 국회 

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나

왔다. 응시생 J씨는 “기존 경향과 달리 행정학

적 측면을 묻는 문제가 많아서 달달 외우기만 

한 경우에는 부담이 됐을 것 같다.”는 견해를 

보였다.

그는 국회가 아닌 국회의 보조기관의 업무

와 관련된 3문을 가장 당황스러웠던 문제로 

꼽으며 “국회의 보조기관과 관련해 현재 논의

되는 이슈 등에 관한 서술을 바란 취지가 아닐

까 생각한다.”고 말했다.

응시생 K씨는 “챗GPT는 출제가 예상된 주

제라 쓸 만했고 2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

추진과제 중 디지털 원패스 서비스에 관한 내

용이 나왔다.”고 전했다. 이어 “3문은 국회에

서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문

제 같았다. 국회 행정에 대해 잘 알면 크게 어

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다.”는 의견을 

제시했다.

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7월 14일 발

표될 예정이다. 이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

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7월 28일 

공개된다.

참고로 지난해에는 2차시험에서 일반행정

직 10명, 법제직 4명, 재경직 10명이 합격했

다. 합격선은 일반행정직 64.88점, 법제직 

59.77점, 재경직 74.88점(지방인재 73.55점)

이었다.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

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(저작권자/법률저널)


